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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돼지고기, 

소비패턴 ‘확실하게’ 바뀐다

권 영 철

“구워먹고, 삶아먹고, 볶아먹고, 쪄서먹

고.” 돼지고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고기 

음식문화로 대변되는 단어들이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는 습관이 서서히 바뀌고 있

다. 

뒷다리, 앞다리, 등심, 안심 등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삼겹살 공화

국’이라는 소비 집중화 현상에서 조금씩 변

화가 반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삼겹, 목살 

소비는 줄어드는 분위기다. 돼지고기 퓨전

식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웰빙, 캠핑문화가 확산되는 것도 

돼지고기 소비패턴 변화에 한 몫을 하고 있

다. 이 같은 상황은 삼겹살보다 지방이 다소 

적은 부위들의 소비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주

목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확산의 중심

에도 돼지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돼지고

기 등 고기 소비문화로 대별되는 구이, 찌

개문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추측이고 예상일뿐이다. 

그리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쓸데

없는 우려다. 더욱이 전문가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의 관심끌기용에 불가하다. 왜냐면 

현장,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한 나라의 

식습관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국가, 국민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

한 것도 이유라면 이유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실을 말로는 직

시하면서도 그 현실을 잘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돼지고기 소비에 있

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아주 미미

하게 변해가는 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런 모든 것이 소비트렌드 변화다. 다

시 말해 소비시장은 변화돼 가는데 이에 맞

는 공급, 생산자들은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

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소비 못지않게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이 유통시장과 동시에 전체

적인 수급상황이다. 또한 육가공 소비시장 

상황 등도 전반적인 돼지고기 소비시장과 

미트저널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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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체  수 (개 소)

생   산 양축가
양축거래상인

6,067(유동적)
89

도   축

도축장
-도매시장. 공판장

-도축장
․ LPC
․ 일반

75
13
62
8
54

가   공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3,638
2,329

보관. 운반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335
1,785

판   매 가     정
(신선)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조합(하나로마트 등)

정육점
기타

-축산물유통전문
-식육부산물전문

-수입판매

397
81

5,977
2,343
44,355

1,508
1,024
3,352

외  식(요리)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

-정육점형식당

38,198
597,233
3,300
907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고기 유통 종사업체 현황>

직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돼지고기 소비시장은 

변환기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돼지고기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단

계에 걸쳐 미래지향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는 소, 닭 등 다른 주요 

축종도 마찬가지다. 

돼지고기 소비 패러다임의 결론은 ‘가격

과 품질’로 귀결될 수 있다. 돼지고기 가격

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면 찾는 소비자들

이 늘어날 것이다. 반대로 품질은 안 좋은

데 가격까지 비싸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축

종으로 이탈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지금

이 향후 돼지고기 소비변화를 예측할 수 있

는 적기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 소비트렌드 변화, 생산 “못 읽

나 안 읽나”

이같은 맥락에서 돼지고기 소비시장은 

그 중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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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 

수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웰빙문화 

확산이 저지방육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

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캠핑문화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돼지고기 소비문화를 

바꾸고 있다.

예컨대 지난 7월 한 달 기준 앞다리살 판

매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대비 무려 67%나 

상승됐다. 국내 대형 할인마트 A사에 따르

면 지난 7월 앞다리살 ㎏당 평균 소비자 판

매가격은 1만5천169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7.78%(9천41원) 가격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겹살이 29.44％ 오른 2만1

천707원, 목심이 26.90％ 오른 2만2천949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앞다리살의 가

격 자체는 싸지만 상승률은 두 배를 넘었다. 

앞다리살과 함께 또 다른 비선호 부위로 

꼽히는 뒷다리살은 22.11％ 오른 7천824

원, 안심은 15.42％ 오른 1만3천8원, 등심

은 16.23％ 오른 1만5천358원으로 상대적

으로 가격 상승폭이 작았다. 

또한 돼지고기 부위별 판매 구성비를 보

면 가격이 비싼 삼겹살은 50.8％에서 45.

9％로 줄었고, 목심도 15.4％에서 14.3％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앞다리살은 18.8％에

서 23.2％로 4.4%, 뒷다리살도 8.3％에서 

11.6％로 3.3% 늘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학교급식에서의 비선

호부위 증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

는 축산물유통망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에서 연간 학생 1인당 축산물 소비

현황은 돼지는 8.1% 증가한 3만950톤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서 선호하는 돼지고기

는 뒷다리살 34%, 찌개용인 앞다리, 찜용

인 갈비 순으로 돼지고기는 저지방 부위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간 통계를 보면 비선호부위의 변

화가 삼겹, 목살 중심의 판매 집중화 현상

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생육단계에

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예 중 하

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돼지고기 생산도 소비시장 변

화에 맞게 변화돼 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돼지고기 생산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

비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본질적인 변화는 

찾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등급제를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

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체

중, 마블링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곤 거의 변

화된 것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귀담

아 들을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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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구입액(원) 구입비중 구매빈도(회) 구매빈도 비중
삼겹살 115,962 33.4% 7.6 19.2
목심 29,596 8.5% 2.2 5.5

앞다리 24,837 7.2% 2.9 7.3
갈비 17,473 5.0% 0.8 1.9

뒷다리 7,404 2.1% 1.1 2.8
등심 7,516 2.2% 1.2 2.9
안심 4,047 1.2% 0.6 1.6

특수부위 3,965 1.1% 0.4 0.9
사태 2,902 0.8% 0.3 0.8
기타 32,459 9.4% 3.7 9.4
계 246,161 70.9% 20.8 52.2%

가공식품 100,842 29.1% 19.0 47.8%
돼지고기식품 347,003 100% 39.8 100%

*농진청 *기타 : 불고기용, 장조림용, 보쌈용, 찌개용, 등뼈 등 *가공식품: 소세지, 햄, 양념불고기 등 

<소비자 가구당 연간 돼지고기 식품 유형별 구매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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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간 돼지고기 부위별 구입비중>

(단위: 100%)

■ 웰빙･캠핑, 소비패턴 변화 한 몫

이와 함께 지난 1, 2년 사이 급격히 늘어

나고 있는 캠핑문화 확산도 돼지고기 소비

패턴 변화와 무관치 않다. 올해 약 300만명 

까지 추정되고 있는 캠핑인구는 마라톤, 골

프를 즐기는 인구와 함께 고기문화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변화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캠핑인구 증가로 나타나는 돼지고

기 소비는 삼겹살, 목살을 중심으로 돼지고

기를 구워 먹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에 야외

에서 간편하게 햄, 소시지를 구워 먹는 사람

들도 늘었다. 특히 햄, 소시지의 주재료는 돼

지고기다. 이에 따라 시중에는 돼지고기를 

가공한 캠핑용 바비큐 고기 상품도 등장했다. 

더욱이 주 5일제 정착으로 주말마다 캠핑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돼지고기가 비

싼 현상이 올해 뿐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캠핑 관련 시장규모도 

지난 2008년 700억원 수준이던 것이 지난

해 4천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캠핑 문화의 확산이 돼지고기뿐 아니라 다

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낳고 있는 것

만은 분명하다. 

또한 캠핑인구 증가와 함께 돼지고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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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햄(1) 소시지(2) 베이컨(3) 캔 축육소계(A) 혼합소시지(B) 합계(A+B)

총량 전년비 총량 전년비 총량 전년비 총량 전년비 총량 전년비 총량 전년비 총량 전년비
2010 61,161 6.5 55,207 10.4 4,170 9.6 34,376 29.8 154,914 12.5 23,577 17.5 178,491 13.1
2011 64,444 5.4 53,589 -2.9 5,256 26.0 38,206 11.1 161,495 4.2 26,094 10.7 187,589 5.1
2012 63,506 -1.5 56,090 4.7 5,704 8.5 39,278 2.8 164,578 1.9 28,017 7.4 192,595 2.7
2013 63,627 0.2 62,646 11.7 6,670 16.9 47,311 20.5 180,254 9.5 27,427 -2.1 207,681 7.8
* 한국육가공협회 14개 회원사 기준, 전년 누계대비

<식육가공품 판매량> (단위 : 톤, %)

랜차이즈 확산도 소비패턴 변화를 주도하

고 있다. 돼지고기 프랜차이즈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 건너 하나씩”일 

정도로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삼겹살, 목살은 물론 갈매기

살, 막창 등 부산물 소비트렌드를 바꾸는데 

한 몫 거들고 있다. 

특히 육가공품인 소시지 매출 증가와 햄 

매출 급감에 웰빙, 캠핑문화 확산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년새 햄 매출은 14% 급감한 반면 소

시지는 27%가 증가됐다. 

지난해 육가공시장에서 전체 햄 매출은 2

천479억원으로 2년전인 2011년 2천870억원

에 비해 1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소시지 매출은 4천21억원에

서 5천111억원으로 27.1%나 증가했다. 

특히 소시지 제품군 중에서 프랑크류가 

같은 기간 매출이 1천200억원 수준에서 1

천500억원으로 25%나 증가해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예

를 들면 B사의 경우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프랑크소시지 매출은 1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억원에 비해 44%나 증가해 지

난해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같은 

육가공 식품군임에도 햄과 소시지의 명암

이 이같이 선명하게 엇갈린 이유는 소비패

턴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햄의 경우 필수적으로 쓰인 합성아질산

나트륨이 시민단체에서 유해성 논란을 제

기해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웰빙트렌드에 

반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소비자를 대상

으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첨가물이 34.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이 때문에 햄가공 업체들이 무첨가 햄 

제품을 잇따라 출시해 불안감을 되레 조성

한 것도 전체 햄 시장을 축소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육가공업체들은 소시지 

신제품 출시와 제품 다양화 등으로 시장선

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수급대책 ‘사후약방문’, 유통 

‘다단계’ 잘못

돼지고기에 소비트렌드 변화와 함께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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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명 2013년 총계 2014년 누계(1~6)
2014. 6월 

비율(%)
상순 중순 하순 계

갈 비 3,499.57 2,869.93 122.06 270.00 47.82 439.88 1.92
뒷다리 229.57 1,068.15 158.69 160.40 67.88 386.97 1.69
등 심 1,239.04 632.24 32.09 32.62 24.08 88.79 0.39
목 심 17,370.03 11,972.98 653.91 1,378.37 727.88 2,760.16 12.06
삼겹살 98,205.43 74,355.88 4,289.59 4,712.89 2,861.65 11,864.13 51.82
안 심 - - - - - - -
앞다리 64,307.55 52,741.78 1,650.63 3,878.13 1,736.45 7,265.21 31.73
기타 136.58 90.62 22.00 68.33 90.33 0.39
계 184,987.77 143,731.58 6,928.97 10,500.74 5,465.76 22,895.47 100

<돼지고기 수입실적(검역기준)> (단위 : 톤)

상황이다. 지금도 수급안정대책은 사후적인 

수급조절에 급급해 있어 이의 개선이 절실

하다. 변화무쌍한 시장에 대한 실시간 정보

도 부족하고 관측활용도도 떨어져 있다. 

돼지고기 유통 또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

요하다. 돼지고기 유통마진이 38.9%라는 

것은 수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

가 높다거나 낮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많다. 서울과 지방이 틀리다. 상권에 따라 

또 틀리다. 그런데도 가격이 조금만 비싸다

고 판단되면 “유통단계가 많아서”로 소비자

들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돼지고기 유통은 크게 △생산 및 출하단

계(생축) △도매단계(지육, 부분육, 포장육) 

△소매단계(정육)의 각 단계마다 유통경로

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다단계 판매처럼 오

도해 유통업자들이 폭리에 범법자처럼 취

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유통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유통구조 혁신은 ‘공

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현 상태에서 생산, 도축, 가공단계

를 떠나 순전한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구

매처를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 구매경로는 

△대형할인점 36.9% △식육판매업소(정육

점) 27.7% △중소형마트 21.7% △백화점 

5.9% △브랜드직매장 4.2% △기타 통신판

매 2.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매처 선

택기준은 △브랜드직매장(품질) 38.9% △

일반정육점(편의성, 접근성, 교통) 35.3% 

△대형할인점(다른 상품 구입 용이) 27.8%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통개선을 위해선 크게 경로

간 균형적 발전과 경쟁을 유도시켜야 할 것

이다. 또한 경쟁제한적인 규제철폐, 유통활

동 기반 조성과 함께 유통업자들의 신뢰성

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 직거래 확대, 도축

장 구조조정, 부분육 유통활성화, 원산지 단

속강화, 부정유통단속 강화, 도매시장법 개

선, 미국과 같은 가격보고 및 공개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해 상세

한 통계 세분화 공개시스템 구축이 절실하

다. 예컨대 베이컨 원료육 수입량은 정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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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축산물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자특 집

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족 등 부산물의 상

세한 통계도 공개돼야 할 것이다. 

■ 유통혁명 없인 ‘우리 것 지키기 

한계’ 못 넘어

특히 그동안 돼지고기 산업과 관련한 수

많은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을 외쳐댔으나 

안된 만큼 이제는 현실 가능한 것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우선 돼지고기 기준가격 결정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 가격은 소비시장, 

소비패턴은 물론 소비트렌드를 바꿀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현재 도매시장

법을 고쳐야 한다.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바꿔오고 있는 도매시장법 중 축산

부류와 관련된 모법을 ‘확’ 뜯어 고쳐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도축장과 연관된 관

련 규정도 고칠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매일, 아니 매년 생산비

와 경영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역

설적으로 생산물에 대한 가격을 역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돼지고기 유통구조 전체를 

개조시킬 수 있는 ‘키맨’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의 대안으로 돼지값 결정에 있

어서 프랑스의 돼지 값 결정시스템의 벤치

마킹이 현실적이기도 하다. 

예컨대 권역별로 주요 육가공업체가 전

산소에 모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격을 결

정한 후 생산농가에 가서 돼지를 사오는 방

식이다. 또 전체 기계등급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면 전산소, 인터

넷 등 정보망에 공개해 전국 어디에서나 가

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소비홍보 방식의 지속

적인 연구이다. “한돈 소비홍보가 활발하면 

덩달아 우리도 좋아 진다”는 수입업계의 말

이 그 해답이다. 수입육은 나쁘고 한돈은 좋

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지만 “돼지고기 전체

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소비가 활발해야 전체 돼지고기 먹는 양

도 늘어난다. 이를 위해선 유통업체의 홀대

나 배제가 되선 안된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소비처의 최대 고객은 소비자가 아니라 유

통업자라는 사실이다. 

실제 미국 등 돼지고기 수출국들은 유통

업계를 대상으로 소비홍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우리와 정반대다. 유통업계

가 활발해야 물동량도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소비홍보 비용의 

유통업체 지원방식도 고려해봄직 하다.

또한 돼지고기와 관련된 새로운 요리 개

발, 헬스, 웰빙, 캠핑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지

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뒷다리살 등 비선호 

부위에 대한 홍보가 성공적인 것으로 자평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머물러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뛰어 넘어야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돼

지고기 시장은 20여 개국이 치열하게 경쟁

하는 세계시장이 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세계화

가 돼야 할 것이 아닌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